고후쿠지 절(興福寺, 흥복사)

1,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고후쿠지 절은 일본에서도 매우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사원 중 하나입니다. ‘난토 7대 절’로 알려진 나라의 대규모 사원 중 하나로도 꼽힙니다[‘난토(南都: 남쪽의 도읍)’란 호쿠토(北都: 북쪽의 도읍) 즉, 교토와 대비하여 남쪽에 위치한 나라를 가리키는 말].

그 역사는 66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해에 가가미노 오오키미(683년 사망)가 부군인 후지와라노 가마타리(614~669년)의 병이 쾌유되기를 기원하며 현재의 교토시 야마시나에 야마시나데라 절을 창건했다고 합니다. 이 절은 673년에 나라의 우마야사카로 옮겨져 우마야사카데라 절로 개칭되었다가, 이후 710년에 헤이조쿄(현재의 나라시)가 조성되었을 때 현재의 장소로 이전되었습니다. 가마타리의 아들이자, 뛰어난 정치가였던 후지와라노 후히토(659~720년)의 지원을 받은 이 절은 『유마경』의 한 구절을 따서 ‘복을 낳는 절’을 뜻하는 고후쿠지 절(興福寺)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8세기 전반에 고후쿠지 절은 법상종의 대본산으로 부상했습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경험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가르침으로 알려진 법상종은 7세기에 중국의 승려인 현장삼장에 의해 동아시아로 퍼져 나갔고, 735년 승려 겐보(746년 사망)에 의해 고후쿠지 절에도 전해졌습니다.

나라 시대(710~794년)부터 헤이안 시대(794~1180년)에 걸쳐 황실과 유력 씨족이었던 후지와라 가문의 지원을 받은 고후쿠지 절은 급속히 확장되어 인근의 후지와라 가문의 조상신을 모신 가스가타이샤 신사와도 서서히 융합되었습니다. 나아가 가마쿠라 시대(1185~1333년)부터 무로마치 시대(1336~1573년)에 걸쳐서는 이 지역의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서 야마토국(현재의 나라현)의 통치를 위임받기까지 했습니다.

15세기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1717년에 큰 화재를 겪으며 가람의 서쪽 절반이 소실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년) 초기에는 중앙 정부의 신불분리령에서 유래한 불교 배척 운동의 표적이 되어 가스가타이샤 신사에서 강제로 분리되었고, 결국 승려들이 절을 떠나 주지가 없는 사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종교 시설로서 재건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현재는 다시 법상종 본산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